
지역사회통합지표의 개발과 정책적 활용 
차미숙(국토연구원 연구위원) 외

￭ 최근 “지역사회 구성원 모두 더불어 잘사는 지역 만들기”가 중요한 정책목표로 부각되

고 있는 가운데, 지역의 사회통합 수준 및 역량을 객관적․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

지표․지수 개발이 필요

￭ 지역사회 통합정책의 현안 및 목표에 기초하여 4개 영역에 25개 지표(객관․주관지표)

를 선정․제안

∙ 지역사회 안정영역(6개 지표): 이혼율, 자살률, 독거노인비율, 범죄율, 고소․고발건

수, 지역개발분쟁(갈등) 인지수준

∙ 지역사회 형평영역(8개 지표): 빈곤율, 실업률,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, 지역격

차 및 불균형 인지수준, 외국인 거주비율, 사회적 기업수, 여성경제활동 비율, 

다문화에 대한 수용도

∙ 지역사회 신뢰․참여영역(6개): 지역사회 협력활동, 이웃관계 만족도, 지방행정기

관 만족도, 자원봉사 참여율, 투표율, 지역사회 소속감 

∙ 지역사회 제도역량영역(5개): 1만 인당 사회복지시설수,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, 

지역갈등조정제도 운영실적, 공공임대주택 재고율,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실적 

|  정  |  책  |  적  |  시  |  사  |  점  | 

1 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자료 항목에 지역사회통합지표를 추가하여 지역의 사회통합 

수준 및 역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적으로 활용하도록 제안 

    - 통계청의 ｢사회조사｣ 및 광역지자체의 ｢지역사회조사｣에 지역사회통합 수준을 

측정하기 위한 지표 항목을 추가할 필요

2  물리적 사항 위주의 지역정책을 사회통합 지향적인 지역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

지역사회통합지표 개발 및 제도적 활용을 제안

    - 지역사회통합지수는 지역정책과 사회정책 간의 융합을 모색하는 객관적인 기반을 

제공한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정책 차원의 활용도가 클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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